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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간 몸담아 왔던 미술계에서의 활동을 돌이켜 보며, 미술 

분야에서의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대미술 작품들은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서도 환경 문제를 일찍이 포착함으로써 생태와 관련된 문제를 광범위

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여러 전시를 통해 일반 감상자들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폭넓게 공유하였고, 그럼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다

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합

니다.

‘전시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시가 막을 내린 뒤, 공간을 가득 채웠던 선반, 좌대, 의자 등 여러 물품들은 쓸모를 잃

게 됩니다. 펠로우십을 시작하기 전, 저는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전시가 마무리된 뒤 생겨나

는 쓰레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이후에는 언제나 대형 폐기물부터 소형 쓰레기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재활용되지 않는 물품들이 남곤 하였습니다. 예술 분야 전시의 성격상, 공

간에서의 설치와 해체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태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공개되고, 다시 사

라지는 전시들은 매번 폐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지점은 예술이 더 이상 ‘덧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나아가 예술이 그

저 ‘덧없는 것’이더라도 종국에는 ‘쓸모있는 것’이 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

다. 타 분야의 사회적 실천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미술

계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